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가능 배포 2024. 9. 19.(목)

산림청, 가이아나 맹그로브 숲 
복원…산림선진기술 남미까지 전파

- 한-가이아나 맹그로브 숲 복원 및 역량강화 사업(’24~’27) 착수

  산림청(청장 임상섭)과 글로벌녹생성장연구소(의장 반기문)는 (현지시간) 

18일 오전 가이아나 수도 조지타운에서 맹그로브 숲 복원 사업 착수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착수식에는 리차드 블레어(Dr. Richard Blair) 가이아나 농림부 고문, 

자가린 싱(Mr. Jagarine Singh) 농업기술진흥연구소장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해 한국과 가이아나 간 산림협력 사업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리고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가이아나는 국토의 면적의 85%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459Km의 

긴 해안선을 형성하고 있어 주민 거주지의 90%, 농지의 75%가 해안 저지

대에 위치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한 곳이다.

  이곳의 맹그로브 숲은 해일의 크기를 감소시키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해 

어업·농업 등 1차산업을 주로 하는 국민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2001년 약 8만ha에 달하던 맹그로브 숲이 경제개발 등 

각종 이유로 훼손되기 시작해 2011년에는 2.3만ha로 약 75%가량이 줄어들어 

맹그로브 숲의 복원과 지속가능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산림청은 올해 5월 가이아나 정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와 함께 맹그로브 

숲을 생태적으로 복원하고 기후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이행방안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산림청과 글로벌녹생성장연구소는 오는 2027년까지 가이아나 

현지에서 마하이카 해변 약 6km, 120ha 규모의 맹그로브 숲을 복원하고 

지역 공동체 기반의 생태계 관리를 강화해 약 500명의 주민과 함께 

1,000ha의 농경지 보호활동을 전개하는 등 향후 25년간 112만톤의 이산화

탄소 감축 성과를 달성할 계획이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중미국가에 이어 남미지역의 맹그로브 

숲 복원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높여나갈 예정이다”라며 

“이와 더불어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친환경 일자리를 창출해 해안 지역의 

경제적 자립토대를 굳건히 하는 모범적인 선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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